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1-12)

■ 들어가는 말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마 5:1-12)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가셨으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 (1절)“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나아오는 모습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에게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나타나신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출 19:20)

2. 팔복의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1절)“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 (3절)“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 당시 구원자를 고대하던 신실한 유대인들은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사회적 

불이익과 억압 등으로, 또 세상에 난무하는 불의를 보고 애통해하던 사람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5. 소유가 넉넉하든 그렇지 못하든 나는 팔복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지금도 내 삶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 각자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 기 도
이 땅의 왕 되신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와 안락함의 유혹에 빠져 치열히 경쟁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며, 또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했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 청 합 니 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 


